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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religion to non-religion:
the paradigm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transition period

Yeongj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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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 progression 

toward a non-religious era and to identify the orientations that religious education ought to 

pursue within this context.

[Contents] In this paper, the reasons for the progression toward a non-religious era are traced 

to the shadow of religion—namely, the wars and conflicts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it—and 

the causes of non-religiosity in Korean society are identified as stemming from the misconduct 

and deviance of religious institutions and their leaders. The study further examines the 

religious landscap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Nordic countries, where non-religious 

trends are particularly prominent, and analyzes their approaches to religious education. In times 

of transition, religious education requires a paradigmatic shift. Accordingly, this paper also 

delineates the directions that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must pursue as it undergoes such a 

transformation.

[Conclusions] The progression toward a non-religious era is an inevitable development. 

However, this transition is not exclusively negative. By elucidating the underlying causes that 

have made such an era unavoidable, it becomes possible to identify critical turning points for 

reflection and reform. Moreover, this recognition invites a serious reconsideration of the future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It is imperative that the call for a paradigmatic shift in 

religious education no longer remain an empty slogan, but instead lead to substantive and 

meaningfu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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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에서 무종교로:
전환기의 종교교육 패러다임

김영주

대진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은 무종교시대로의 진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무종교시

대의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무종교시대로의 진행

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적인 기독교권으로 분류되던 유럽은 무종교인으로 넘쳐

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무종교인의 숫자가 종교인수를 넘어섰다. 무종교시대로 진행되는 

이유를 밝히고, 종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탐색할 것이다.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무종교시대로의 진행 이유를 전쟁과 갈등을 낳은 종교의 그림자

에서 찾으며, 한국 사회에서의 무종교 원인을 종교와 종교지도자들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무종교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국과 북유럽의 종교지형을 살펴보고, 이

들의 종교교육을 검토한다. 전환기의 종교교육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종

교교육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바, 종교교육이 지향할 바를 밝힌다. 

[결론] 무종교시대로의 진행은 정해진 수순이다. 그러나 무종교시대로의 진행이 마냥 부정적

인 것만은 아니다. 무종교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전환점을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

게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더 이상 공염불로 끝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무종교시대, 종교교육, 인성교육, 종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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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무종교(인)’ 혹은 ‘종교 없음’은 특정한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지 않거나 특정 종교조직에 

속하지 않는 현상이나 관련 인구를 지칭한다(Woo, 2022: 2). 무종교(인)의 확산은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보니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

황을 빗대어 무종교시대라고 칭하고 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진

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어쩌면 종교가 인간사회에 등장하면서부터 발생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서구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종교 현상에 대해 현상학적․사회학적 접

근 또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종교시대가 도래한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는 종

교적 관점에서만 밝힐 수 있다. 그래야만 해결책 내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신(神), 즉 절대자이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개별 종단에서는 자신의 신만이 유일한 절대신이며, 여타의 신은 부정한다. 고대사회

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폭력인 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성을 중시한다는 현대 

사회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도 종교전쟁이 진행 중이며, 불과 몇십 년 전만 하

더라도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대학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쟁의 중심에는 항상 종교가 있는 

셈이다. 아무튼 우리 종단, 그리고 내가 신앙하는 신이 유일하며, 다른 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라는 종교는 B, C, D, E라는 종교를 부정하고, B라는 종교는 A, C, D, E라는 종교를 부정

하며, C라는 종교는 A, B, D, E라는 종교를 부정하는 현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같은 종교 안

에서 발생하는 종파 갈등. 종파 갈등 또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종파 갈등이 종단 갈

등보다 더 치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교리 체계 안에서의 갈등이다 보니, 교리의 정당성

을 넘어, 교권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더 치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무튼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나의 종교는 있지만 남의 종교는 없는 그런 상황이 지

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종교 현실을 

무신론자 또는 무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가 있기는 한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종교인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자면, ‘종교가 없는 상황’, ‘무

종교시대’임은 분명한 것 같다. 정확히 말하면 종교가 없었던 상황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으

며, 없을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연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이 글에서는 무

종교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종교 갈등으로 인한 전쟁과 코비드-19를 겪으면 적나

라하게 드러난 종교계의 모습들을 통해 밝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근

본 이유가 신앙 교육 위주의 전통적 종교교육에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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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종교교육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 북유럽은 무종교시대와 관련하여 

종교교육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종교교육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한국종

교지형에서도 무종교시대의 종교교육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종교교육

으로서의 인성교육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물론 인성교육이 새롭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는 미미했다. 형식적인 논의에 그쳤던 것도 한 

이유가 된다. 그러했기에 다시금 논의의 장에 올려놓아야 한다. 실질적인 접근 또한 반드시 필

요하다. 교육의 대상 또한 전방위적이어야 한다. 특정 계층에 국한된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함

께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Ⅱ. 왜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는가

1. 전쟁과 갈등을 낳은 종교의 그림자

전쟁은 가장 잔혹한 폭력의 장이면서 한편으로는 잔혹한 폭력이 가장 명백하게 정당화되는 

현장이기도 하다. 전쟁에서는 약탈과 파괴가 난무하고 살인이 정당화된다. 총을 든 군인뿐만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살인도 정당화되고 조장된다. 여기에는 어린이나 여성, 노인도 예외는 

아니다. 적국으로 규정된 이상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되는 곳이 전쟁터이다. 아

직도 끝나지 않은 두 전장(러시아-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에서 우리는 참혹한 전쟁의 참

상을 목도하고 있다. 

전쟁과 관련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종교전쟁이다.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에서 특정 종교나 국가를 적으로 규정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난 ‘칼을 든 사람’

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Josh 5:13)라고 묻는 것에서, 적과 나를 구분하

는 편 가르기는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이라는 편 가르기

를 통해 자행되었던 십자군 전쟁이 무자비한 살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 또한 알

고 있다. 이슬람교에서도 “너희를(무슬림) 상대하여 싸우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

우라.”(Qur’an 2:190)라고 하여 적대자들과의 싸움을 의무라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먼저 

침략할 것을 적시하지는 않는다. “침략하지 말라. 하나님은 침략자를 사랑하지 않으신

다.”(Qur’an 2:190)라고 한 표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럼에도 폭력은 자행된다.

전쟁이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종교전쟁 또한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적으로 규정한 이상 그 집단에 대한 폭력은 종교의 재가(裁可)를 받게 되고, 전쟁을 정당

화하는 논리로 활용되면서 이른바 ‘성전’ 혹은 ‘의로운(정의의) 전쟁’으로 여겨지게 된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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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980년에 발발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과 같이 전쟁 당사국들이 동시에 ‘성전’을 선포하는 

사례도 있고, 한 종교 내의 교파나 종교 사이에서도 서로 정의의 전쟁을 선언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테러나 납치 살해와 같은 폭력마저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惡用)하기도 

한다(Ryu, 2022: 16). 아무튼 종교 간에 발생하는 전쟁 또한 편 가르기를 통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인지 직접적인 전쟁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같다는 이유로 옹호

하거나 비난하기도 하며, 군수품 지원에서부터 병력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참전하

기도 한다. 

종교 혹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은 가장 잔혹하고 파괴적이며 그 어떤 폭력보다 더 분

명히 드러나는 폭력이라 할 수 있다(Ryu, 2022: 12). 절대적 신념 체계인 종교를 배경으로 전개

된 전쟁이기에 패배는 그들이 신앙하는 신들의 패배이며, 종교의 패배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종교전쟁은 무조건인 승리로 귀결되어야만 한다.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그래서인

지 종교를 배경으로 발생하는 전쟁은 그 어떤 전쟁보다 비참하며 폐해 또한 가장 선명하게 드

러난다. 뿐만 아니라 협상이나 타협이 없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한다. 종전(終戰)을 위해 협상이

나 타협을 한다는 것은 종교적 신념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쪽이 항복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끝

나는 것이다. 실제로 1995년 11월 4일, 중동 평화회담지지 집회에 참석해 연설했던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유대교 근본주의를 강조하는 극우 강경파 청년에 의해 피살당한 사례가 

있으며, 2024년 7월 31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상을 지휘하던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

마일 하니예를 이스라엘 군 당국이 암살했다. 둘의 경우 모두 ‘협상은 없다’라는 명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단지 전자는 극우 청년에 의해 자국 총리가 피살된 경우이고, 후자는 완전한 승리와 

항복을 원하는 이스라엘 군부에 의해 하마스 지도자가 피살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공개된 기밀은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 과거에는 특권층에만 제공되던 정보가, 그렇게 해서 

기밀이 되었던 정보가 이제는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다. 종교전쟁 또한 그러하다. 당시에는 무

수히 많은 이유로 발생했던 전쟁들이, 공개된 기밀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실은 종교 갈등이었다. 

그리고 잔혹한 전쟁의 한 가운데 종교가 있다는 사실은 책과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

들에게 학습되어 진다.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전쟁은 전체 전

쟁에서 6-7% 정도에 그치지만 대부분의 분쟁 발생 배후에 종교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종교가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종교전쟁을 통해 살펴보자.

종교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고전은 아마도 십자군 전쟁일 것이다. 십자군 전쟁은 승패를 떠나 

종교적 순수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야욕과 세속적 탐욕만이 존재한 전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교회는 교세확장을 위해 이교도에 대한 살상과 약탈을 허용하고 이를 ‘신의 뜻’이라고 정

당화했다. 비기독교인들 모두가 이단자들로 간주되었고,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

이 살해되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을 유대사원에서 불태워 죽였으며, 알 아끄사 사원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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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간으로, 바위의 황금 돔사원은 교회로 탈바꿈하였다(Hwang, 2010: 11). 이러한 모든 만행이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 4차 전쟁에서는 자의적 소년십자군으로 원정에 나선 수천 명의 어

린이들이 노예로 팔리기까지 했다. 이것은 마녀사냥을 통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죄 없는 사람

들을 살해하면서 자의적 명분으로 내세운 ‘신의 정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악행이었다(Maalof, 

2002: 6). 종교를 외면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세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중동 전쟁 또한 종교전쟁이었다. 인류의 대재난으로 불리는 코소보 

내전 또한 첨예한 종교갈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코소보 내전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절반 가량인 100만명 이상의 알바니아계가 인근 마케도니아 및 알바니아로 이동하는 

전대미문의 난민위기를 초래하였다(Yeon, 1999: 129). 코소보에 발생한 일련의 상황을 UN은 

‘인류의 대재난’이라고 규정하였다. 보스니아 내전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2년 

4월에 발생하여 1995년 11월에 막을 내린 내전으로 20여만 명의 무슬림이 사망하였고, 250

여만 명의 난민이 생겨났으며(Lee, & Lee, 2001: 243), 1995년 7월 스레브레니차 대학살

(Srebrenica massacre)이 발생하였다(Oh, 2023: 27). 

9.11테러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사를 9.11테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

가 있을 정도로 현대 문명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9.11테러는 두 개의 인권과 두 개의 

가치관이 상치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부각시켰으며, 명분 없는 비도덕적 전쟁을 몰고 왔다. 

테러를 근절하고 테러리스트 조직을 와해한다며,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시작한 무차별 공격은 

결국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시민들의 대량살상으로 나타나 공식적으로 5,000명의 민

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보도되었다(Lee, 2002: 144).

마지막으로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살펴보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동지역의 주요 분쟁이자 현대 국제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한 분쟁 

중하나다(Cha, 2025: 168). 세계 각국에서는 진영을 달리하여 직접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간접적

인 방식으로 각 진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서방

세력과 이슬람 문화권의 대리전을 방불케 한다. 아무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수많은 사

망자를 발생시켰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2025년 9월 기준,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6만 6천에 이르

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 전체 사망자가 군인을 포함

해 약 2천 명인 것을 고려하면 2년간의 전쟁 동안 사망자만 6만 8천 명 이상 발생한 것이다

(Yeon-hap news, 2025. 10. 9).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지구 대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

며, 하마스 조직원이 숨어있다며 난민촌, 학교, 보건시설 등에 대해서도 폭격을 멈추지 않아 대

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Yeon-hap news, 2025. 10. 9). 이외에도 다수의 종교관련 전

쟁이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그 조금만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종교와 관련해서는 그 조금만큼의 관심조차 기울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관

심을 가질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며 그 자체가 피로도를 배가시키기 때문이다. 최고선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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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어난 파괴의 문제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는 제한된, 그리고 일방적인 정보만 존재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원하

든 원하지 않든 정보는 유통된다. 그 정보로 인해 종교전쟁은 생생히 방송을 타고 있다. 역사

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바탕으로 현재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의 배경에 종교가 존재한다

는 점에 대한 인식은 종교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종교를 불신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

다. 종교전쟁이라는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고착화된, 포용하지 못하는 종교적 신

념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종교전쟁이 종교적 신념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는 그냥 전쟁일 

뿐이다. 폭력이 정당시 되는, 그래서 가장 잔혹한 폭력이 행사되는 현장일 뿐인 것이다. 종교는 

더 이상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빌미로 폭력을 일삼는 집단으

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종교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할 뿐 인 것이다.

2. 한국 사회의 무종교화 요인

수없이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 중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는 종교, 종교 지도

자이다. 그렇게 믿어져 왔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이제 종교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며, 종교인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신뢰는 정보와 관련된 문제이다(Kim, 2022: 119). 디지털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정보는 더 

이상 고위층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택에 이제 대중들은 정보의 양뿐

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도 정보가 대중화․평준화․민주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이처럼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 속도를 감지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대

표적인 곳이 종교다. 종교는 여러 측면에서, 사회 변화의 속도와는 별개로 그들만의 속도로 나

아간다.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였으면, 조용히 감춰졌을 내용들이, 그리고 당연시 생각되

던 것들이 정보가 대중화되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에 역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약자를 보듬는 것이 종교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 또한 종교였으며, 종교 지도

자들의 삶을 통해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였다.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정확히 말

하면 흔들린 지 오래다. 지금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처럼 폭주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종교의 공공성

이 위협받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공공성이 위협받는, 그리고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상황이 팬데믹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팬데믹은 그동안 묵혀왔던 종교에 대한 비판과 불신에 

불을 지폈다. 한국사회에서 바이러스의 양산과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종교단체가 지목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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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단의 반(反) 방역 현상은 바이러스에 의한 재난이 ‘종교적 재난’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

를 걱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종교의 존재 이유를 묻기도 했다.

종교 지도자의 일탈 또한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 종교가가 저지르는 형법범죄 유형은 절도

나 풍속범 같은 일반범죄는 비교적 드물고 미신을 이용한 사기와 성범죄, 집단적 배타성에서 

나오는 폭력성이 사회문제로 되곤 한다(Lee, 2020: 175). 종교와 관련된 범죄실태를 살펴보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검찰청「범죄분석」통계를 보면 성직자(현재 ‘종교가’로 표기됨)

가 저지른 범죄는 2014년 5천168건, 2015년 5천816건, 2016년 5천582건, 2017년 5천249건, 

2018년 5천260건에 이른다. 성직자 범죄는 다른 전문직군(의사․변호사․교수․언론인․예술

인․기타) 가운데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범죄유형으로 사기․폭행․상해․성범죄가 많았다

(Lee, 2020: 175). 

모든 범죄행위는 대중의 지탄을 받는다. 그 중 성범죄는 아주 강력한 제재의 대상이다. 성범

죄 피의자나 가해자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종교 

안에서’ 또는 ‘종교 지도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한다. 도를 넘는 경

우도 있다. 종교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유형은 오랜 시간 맺어온 관계를 이용

한 범죄와 종교 지도자와 신자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이용한 범죄의 형태를 띄게 되는데, 여기

에는 종교가 지니는 집단적 폐쇄성 또한 한몫하고 있다. 실제 종교가에 의해 2014년부터 2018

년까지 발생한 성폭력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강력범죄 중 평균 91.8%를 차지한다는 사실

(Lee, 2020: 178)은 이들 범죄가 종교가 가진 집단적 폐쇄성과 종교 지도자와 신도라는 위계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잘 설명해 준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종교 관련 다큐는 이러한 사

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종교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종교의 자정 능력’이다. 그럴 

때면 항상 나오는 내용이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염불

이 그치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대중들로 하여금 종교를 외면하게 하는 주요 동

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메스컴을 통해 등장하는 종교지도자의 정치지향적 행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종교 외면에 불을 붙인다. 종교지도자의 정치지향적 행동과 종단의 정치 집단화로 파

생된 공권력 도전현상은 집단범죄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Lee, 2020: 175). 종교가 물질을 

지향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순간 종교의 본질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 특히 종교는 특

별한 정치체제나 정치적 이념 혹은 정치적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이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혹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취

하거나 특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Lee, 2001: 458).

우리 사회가 무종교 사회로 진행되는 것을 종교를 신앙하지 않고 물질을 추구한 결과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세속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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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사회의 물질적인 부분만을 보고 사회가 세속화되어서, 그래서 종교를 멀리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종교가, 종교 지도자가, 그리고 종교인들이 과연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아내고 있는지를 자문할 필요가 있다. 

사실 ‘무종교시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대중들이 종교를 외면하는 현상과 관련해서 종교

(인)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 자정 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정 운동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싸늘하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인지 10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4,970,766명이었던 종

교인은 2015년조사에는 21,533,674명으로 약 344만 명이 줄었다(Kim, 2021: 46). 같은 기간 전

체 인구가 200만 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구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통계 자료

는 우리 사회가 이미 ‘무종교시대’로 진입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천지일보가 2015년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8차례의 기획 기사로 연재한 

‘한국종교 30년 어떤 변화가’라는 기획 기사는 종교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를 살펴보자.

1. 주머니 털어 ‘헌금’낸 교인... 배불리는 목회자(Cheonji ilbo, 2015.3.4.).

2. 십일조는 교인의무? 헌금 강조하는 개신교회(Cheonji ilbo, 2015.3.9.).

3. 신 가르침보다는 자기행복 찾는 교인 늘어(Cheonji ilbo, 2015.3.11.).

4. 경전에 나온 ‘신․창조․심판’ 안 믿는다(Cheonji ilbo, 2015.3.18.).

5. ‘교회․성당․사찰’ 거부하는 종교인 늘어(Cheonji ilbo, 2015.3.25.).

6. 돈․권력 집착하는 무늬만 성직자 늘어 ‘골머리’(Cheonji ilbo, 2015.30.).

7. 신뢰 떨어진 종교계... ‘종교 참뜻 찾으라’(Cheonji ilbo, 2015.4.1.).

8. “‘종교인 본래의 뜻 벗어나’ 레드카드 든 국민들”(Cheonji ilbo, 2015.4.5.).

10년 전 기사 내용이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8개 기획 기사의 내용은 연도만 바꿔서 

다시 연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이다. 바뀐 것이 별로 없다는 의미이다. 10년 전에

도, 아니 훨씬 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단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도 수가 감소하는 것을 물질 만능의 세속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안일한 

대응일 수밖에 없다. ‘무종교시대’로 접어드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무종교시대를 걱정하는 이 순간에도 종교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종교 밖의 세상에 배타적이

고, 타 종단에 배타적이고, 타 종파에 배타적이다. 자신과 신앙을 함께 하지 않는 자들에게 배

타적이며, 배타적이지는 않다고 하는 이들조차 마음을 열어 함께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울림을 줘도 부족한 종교가 가십거리가 된 지는 오래다. 종교에 대한 피로도는 

높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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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세속화 때문이라 하지만 대중들의 눈에는 오히려 종교가 세속

화 되어가고 있다. 성스러움으로 남아있어야 할 종교가 더 세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

다. 종교에서 악 또는 죄라고 금기시하는 것들이 오히려 종교에서 더 많이,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가 대중화되면서 밝혀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대중이 종교의 세속화

를 걱정하고 있다. 

Ⅲ. 무종교시대의 종교교육 모델 탐색

1. 영국과 북유럽의 사례로 본 종교교육의 변모 

유럽과 미국, 그리고 호주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주를 이루던 많은 국가들에서 ‘무종교’현

상이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영국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종교인구 수에서 기독교

인의 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2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1위의 자리를 무종교가 차지했다.

유럽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분류된다. 그런데 지금은 무종교인이 넘쳐난다. 린다 우드헤

드(L.Woodhead)는 영국의 무종교인의 비율이 51%로 유럽에서 최초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

겼으며, 18-24세는 69%, 25-39세는 63%가 무종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Woodhead, 2017: 252).

그렇다면 영국의 무종교 현상은 특정 계층, 특정 연령 등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그렇지는 않

다. 무종교인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며, 교육 수준도 고르게 분포한다. 모든 사회계층과 지역에

서 고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모든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

람은 45%가 이후 무종교자가 되며, 무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95%가 계속 무종교자로 남

는다. 이제 무종교는 ‘끈끈(sticky)’한 정체성이 되고 있다”(Woodhead, 2017: 252-253)는 우드헤

드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노르딕 국가들(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덴

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인구의 다수가 국교인 루터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종교적 참여와 관

여의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덴마크의 종교 상황을 살펴보자. 덴마크는 국교가 존재한다. 복음주의 루터교가 헌법으로 명

시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의 90%가 루터교 신자였으나, 2020년 현재 

74.9%로 줄었으며(Böwadt, 2020: 2), 그 마저도 1/3-1/5정도만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신앙의 관

점에서는 전체 덴마크인 중 약 1/3이 무종교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Böwadt, 2020: 2-3). 명확하게 정의된 신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표명하는 사

람은 거의 없으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종교보다는 과학에 의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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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kser, 2003: 59)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그럼에도 덴마크 문화에서 종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덴마크 사람들 대다수는 지금도 국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세를 내며, 교회에서 올

리는 결혼식을 선호한다. 목사 앞에서 아이가 세례를 받게 하는 사람도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러한 것들이 믿음이나 영적인 확신 때문에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보다는 문화적 전통

이라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결혼식 등을 순전히 ‘전통’이나 ‘낭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Zuckman, 2012: 23).

스웨덴은 신앙과 예배 참석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된 국가 중 하나이다(Kasselstrand, 

2015: 275). 뿐만 아니라 2000년에는 스웨덴 교회가 중앙 정부와 공식적으로 분리되어 약 500

년간의 국교 지위를 마감하였다(Lundasen, 2022: 630).

스웨덴에서 인격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스웨덴 사람은 체 20%도 

되지 않으며, 신을 믿는 스웨덴 사람 가운데서도 믿음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Hamberg, 2003: 48). 덴마크와 스웨덴인은 대부분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대다수는 문화적 전통이나 역사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기독교인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 기

독교인의 의미는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고,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

이 되는 것일 뿐이며, 기독교인을 설명할 때 하느님이나 예수, 성경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메시아였다고 믿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들은 거의 모두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Zuckman, 2012: 26).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 전통적․제도적으로 소속되어 있던 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es)로부터의 이탈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황이 2008-2018년 기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무종교인(Nones)의 경우 기독교인들에 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난다. 2008-2018년 기간에는 두 그룹 모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가 증가하였다

(Lemos & Gonzales, 2021: 11). 이들 두 나라의 경우 단 8%만이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

다”고 응답한다(Böwadt, 2020: 2). 신(神)의 존재에 관해서도, 비종교인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가

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며 그 회의성은 젊은 세대의 ‘논스(nones)’일수록 더욱 강해진

다(Woodhead, 2017: 255-256). 무종교현상이 비단 위의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국가에

서 대중들이 덜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유럽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 그리고 종교를 가진 이주민의 증가와 맞물려 급격한 종교 지

형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유럽 사회의 전통을 유지하던 제도화된 기독교의 쇠퇴와 더불어 

무종교인의 등장 등 종교적․비종교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구 사회에서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시민성(citizenship)과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 종교와 세계관(religion/worldview)의 역할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유럽의 종교교육은 어떤 문제와 직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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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에서,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이 시민성 교육에 기여한다는 점이 학자들의 지

속적 연구로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비종교적 다양성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청소

년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8년 유럽평의회의 ‘종교․신념 교육 권고

안’은 각국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 전역에서의 종교교

육은 시민성 형성이라는 더 넓은 교육적 목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haw & 

Barry, 2025: 3).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의 종교교육을 살펴보자.

영국의 종교교육은 시민성 교육과 함께한다. 영국에서의 시민성 교육과 종교교육의 관계는 

교육에 대한 교회의 역할, 그리고 전후 기독교적 시민성 재구성의 복잡한 역사에 의해 형성되

었다(Freathy, 2008: 295). 이후 두 교과의 목표와 내용이 상당히 겹친다는 점을 활용해 상호 보

완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특히 다양성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종교교육을 중시하

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표와 내용의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

사교육과 교육과정 개발 측면에서는 종교교육과 시민성 교육의 사이에는 여전히 ‘상호 방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 및 국가의 세속성에 대한 가정, 그리고 종교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오래된 관념, 그리고 ‘종교’와 ‘시민성’ 모두를 축소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현상이다(Shaw 

& Barry, 2025: 4-5). 이는 달리 말해, 종교교육이 시민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종

교교육이 ‘종교의 교육’이라는 오래된 관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

다. 전통적인 방식의 세계종교에 대한 접근은 종교를 고정된 신념과 관습의 결정체로 제시해 

실제 청소년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국 교육과정

에서 종교교육은 모두 주변화된 상태라는 점이다. 많은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아 

교육적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교사교육 예산 축소와 교사 충원 감소도 위기를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Shaw, & Barry, 2025: 4).

덴마크는 스웨덴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세속화된 국가 중 하나로, 조사에 따르면 단 8%만이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공교육(Folkeskolen, 

1~9학년)에서는 종교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원할 경우, 종교교육은 면제된다

(Böwadt, 2020: 2).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의 핵심은 루터교 기독교(Evangelical Lutheran Christianity) 

와 ‘삶의 철학(Philosophy of Life)’이다. 교과목으로서의 ‘기독교학(Christian Studies)’은 네 가지 

교육과정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삶의 철학과 윤리’, ‘성경 이야기’, ‘기독교’, ‘비기독교 종교들’

이 그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27). 이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삶의 철학’

이다.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삶의 철학과 윤리’ 영역은 다른 영역들과 통합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기 때문이다(Böwadt, 2020: 7). 

덴마크는 역사적으로 학교와 교회의 관련성이 상당하다. 현재는 이 연결이 많이 약화 되었지

만,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덴마크의 종교교육은 공식적으로 루터교 기반의 기독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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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하고 있지만 ‘삶의 철학(philosophy of life)’을 가장 중요하게 다룬다. 특히 덴마크의 신

학자인 K. E. 뢰스트럽(1905-1981)이 신뢰, 사랑, 자비 등을 ‘주권적 삶의 표현들(the sovereign 

expressions of life)’이라고 한 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종교가 더 이상 개인의 생

활과 사회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삶’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통

찰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종교교육은 종교 문해력(Religious Literacy)과 윤리교육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종교

교육 커리큘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종교 문해력 부분이다. 종교교육에서 종교 문해력을 강조하

는 이유는 종교교육이 편견과 갈등을 줄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로 스웨덴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이 점점 더 다종교화되고 다문화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로 간주 된다(Enstedt, 2022: 27). 종교 문해력의 부족은 타종

교와 타종교의 교리, 나아가 타종교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낳으며, 이러한 잘못된 이해가 차

별과 폭력, 심지어는 전쟁으로도 이어진다. 종교 문해력 교육은 종교 문해력의 부재가 세계가 

겪고 있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된 상황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종교교육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핵심 분야는 윤리교육이다. 스웨덴의 종교교육은 “학생이 다

양한 삶의 문제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윤리적 태도에 대해 성찰하도록 자극하고, 이를 통해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개인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마

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kolverket, 2019: 215). 이는 종교교육이 윤리적 요소를 함양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기존 사회 질서 속에서 자

신의 위치를 찾고, ‘자신과 주변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Skolverket, 2019: 

215)는 것 또한 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윤리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타인, 특히 다

른 종교에 소속된 사람이나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화된 공동체를 구

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종교교육에서 윤리교육이 중시되는 이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시민성 교육과 덴마크의 삶의 철학, 그리고 스웨덴의 종교 문해력

교육과 윤리교육은 각 나라들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명칭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이

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전통적인 ‘종교의 교육’에서 벗어나 ‘종교적 교육’,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다원화, 다종교화되어 가

는 세상에서 ‘함께 한다’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 함

양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한국형 종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

2015년 7월 21일 발효된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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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Na & Youn, 2015: 

77).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인성교육을 “인간의 본성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함양하고, 타

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과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

다. 인성교육이 법제화된 데에는 인간성 상실에 대한 우려와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

론에 힘입은 바이다. 종교인구가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간성 상실을 우려하고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상황

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종교가 그동안 무엇을 가르쳤는가”라는 의문과 ‘종교의 존재이유’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다른 존재와의 ‘관계성’과 ‘후천적 교육’

의 중요성 부분이다(Koo, 2015: 26). 이와 관련하여 ｢인성교육진흥법｣제2조는 인성교육의 지향

점을 제시한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성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변화가능한 것이며, 인성교육은 도덕성과 사회성 함양

이 주된 목적이 된다. 즉, 인성의 개념을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품과 역량’과 같은 실

천적인 덕목으로 한정 지을 경우에는, 교육과 실천을 통해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Seong, 

2015: 289). 

인성이 교육의 대상이라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물음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해서 우

선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왜 인성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인성교

육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청소년의 성품과 자질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입시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 그만큼 입시 경쟁에 내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교육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아이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듯이,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런데 등을 보여주고 있는 

어른들이 서로를 무시하고 비난하며, 그들이 일삼는 부정한 행위들을 보는 청소년들은 어른들

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청소년만 교육하면 학교폭력은 없어질 

것이라는 관점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 결국 기성세대들이 자성하

는 모습을 통해, 자정(自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이 법제화

되었다는 측면 외에는 가시화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나마「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로 인해 2026학년도부터는 정시(수능 위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실기 등 거

의 모든 전형에 학교 폭력과 관련한 기록이 반영됨으로써 학교폭력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시한폭탄임에는 분명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품성과 덕성을 갖춘 사회 구성원을 양성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인성교육의 구체적 내용으로 “예

(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핵심 가치 또는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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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직, 책임, 존중, 예의’ 등의 가치들은 종교에서 강조되는 윤리

적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타인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너그러움을 실천하도록 가르치

는 종교의 전통적 덕목은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종교는 인성교육의 목적에 가장 가까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종교 창시자들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시자들의 삶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비의 태도로 타인을 존중하

고 삶을 존중하는 실천하는 삶이었다. 이들의 삶은 종교교육이, 그리고 인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제 종교는 종교인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Kim, 2021: 

75). 특히 무종교현상이 뉴노멀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종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성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과 종교’ 교과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다는 점은 중요하게 다가

온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교양 교과에 포함된다. 그동안 종교 교과는 ‘종교’, ‘생활

과 종교’, ‘종교학’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삶과 종교’라는 교과

목명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다(Kim, 2025: 19). ‘삶과 종교’ 교과는 인간 삶에 

미친 종교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

의 지혜, 종교가 갖는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다(Kim, 2025: 30). 이런 점은 

‘삶과 종교’는 학습자의 삶과 관련한 종교적 주제와 사회 현상, 종교 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종교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과목을 설계하였다고 밝힌 교육부 고시 자료에 잘 드러난다

(Lee, 2025: 4).

‘삶과 종교’ 교과를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은 지혜로운 시민이며 이를 위한 교과의 목표

는 첫째,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종교적으

로 성찰한다. 둘째,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 간의 차이를 알고, 상호 존중하

는 태도를 기르며, 일상의 삶과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고 익힌

다. 셋째, 융합적 탐구를 통해 생활과 문화유산 안에 남겨진 종교적 특성과 종교적 아름다움을 

발견⋅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넷째,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에 적용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포용성을 갖춘 시민 의식을 기른다

(Kim, 2025: 30). 그런데 ‘삶과 종교’ 교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덕성은 한편으로 보면 인성교육

에서 지향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금 인성교육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은 성품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종교심, 종교성, 성품 등

은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인 학습 또한 중요하다. 종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이며, 종교교육이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이

기도 하다(Kim, 2022: 124). 그렇다면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 다음의 두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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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종교성(religiosity)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종교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개별 종단의 ‘종교’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진

흥법에서 강조하는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교육을 통한 종교성 함

양은 인성교육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종교교육이 특

정 종파의 신앙 교육이나 개종을 염두에 둔 종교의 홍보에 치중한다면,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

교육은 오히려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인

성교육을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종교의 보편적 진리를 형성하고, 이상적 인간상을 구

현할 수 있는 인격을 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종교 창시자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

고, 이들이 추구하였던 삶의 모습들에 대한 교육은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둘째,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대

상으로 한 장기적 교육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앞서 논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종교를 외면하는 많은 이유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었던 바,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구도하는 삶에 필요하고 이에 부합한다면 직책이 

무슨 상관일 수 있겠는가. 기성세대가 교육의 내용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종교교육

은 미래 세대들에게 현실의 위선과 모순을 발견하게 만드는 계기만 제공할 뿐, 진정한 인격 함

양의 장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를 위시하여 부모, 자녀 등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미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는 종교 단체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Ⅳ. 결론

무종교 현상을 걱정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무종교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종교

인들도 많으며, 무종교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식으로 접근하는 종교인들 또한 

많을 것이다. 대중에게 무종교로의 진행 여부는 전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무종교로의 진행은 정해진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무종교로의 진행은 특정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종교(신)을 믿지 않으면 사회가 혼탁해지고, 악이 성행하며, 불행해진

다는 설교 내용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실제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종교를 믿지 않

아도 신을 찾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사회가 혼탁해졌다는 근거 또한 발견되지 않

는다. 오히려 종교로 인한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있음을 목도할 뿐이다. 

영국과 북유럽의 종교교육이 시민성 교육과 삶의 철학, 그리고 종교 문해력과 윤리교육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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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들의 종교교육이 신앙교육에서 

시민성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국의 종교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종교교육이 인성교육의 다른 이름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아무튼 종교와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종교교육으로서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시자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고, 

창시자가 추구하였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비판

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또한 중요하다. 신의 존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야

만 종교지도자의 왜곡된 모습들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종교인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

야만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위계를 악용한 종교지도자들의 일탈 행위들이 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종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갖는 무게감이 더 크게 와 닿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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